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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도 인사 ～재해에 강하고, 여성이 활약하는 조직으로～】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오늘 오카야마시의 2019 년도 인사이동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재해가 적다」라고 불려왔던 오카야마가 작년 7 월 호우재해로 

큰 시련을 겪었지만 재해 대응의 경험을 교훈으로 앞으로의 준비를 

단단히 굳혀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년에는「재해에 강하고 안전, 안심하는 오카야마 실현」을 위해 

필요한 집행 체재를 구축하고 시정의 중요 과제에 대응하는 부분에 

중점을 둔 인사배치를 시행했습니다. 

  

먼저 위기관리 부분으로는 위기관리 담당국장 포스트에 7 월 호우 

재해에 관한 과제 추출, 검토를 중심으로 정리해 온 현 총무국장을 

등용하는 외에 3 명의 관리직에 도로, 하수도하천 보건복지 각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배치하는 한편 5 명을 증원하는 등의 체제 강화를 

도모했습니다. 

그 외에도 시정의 중요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 지원학급 증가에 

대한 대응（45 명 증가）, 예술 창조 극장（가칭）의 정비（담당 과장의 

배치）,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을 포함한 보건 복지의 충실（5 명 증가） 

등의 진용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성 직원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입니다. 

신년도는 오카야마 최초의 여성 구청장을 키타 구청에 배치하는 등 



시민 협동 국장, 오카야맛코 육성 국장에 여성을 등용해 지속 보육, 

유아교육 담당국장 등 지금까지 최대 2 명이었던 여성 국장과 구청장을 한 

번에 4 명으로 증원했습니다. 

또한, 과장급 이상 여성 관리자도 4 명 늘여 여성 관리직 비율은 제가 

시장 취임 직후인 2014 년 6.5％였던 것이 12.7％로 매년 약 1％씩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전 영국 경영자 협회 회장인 바바라 판사가「여성이 혼자서는 

이단아다. 2 명 있으면 조금 낫지만 3 명이 되면『여성』이 아니라 단지 

『사람』이 된다.  그렇게 되면 모든것이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썼던 기사를 떠올려, 지금까지 여성이 당연하게 활약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고 확실하게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각각의 직원이 셩별과 관계없이 경험과 아이디어를 살려 활약할 수 

있고 나아가서 오카야마시의 과제 해결과 목표 달성으로 이어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